
일본의 섬유인재육성연구회 제2차 회의 개최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성은 “섬유인재육성연구회(纖維人材育成硏究會)”에서 

섬유산업 전반에 걸친 고부가가치화, SCM(Supply Chain Management)을 구축하

는 데 필요한 인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을 육성ㆍ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패션산업인재육성기구와 여러 개의 섬유리소스

(resource,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센터의 2004년도 이후 각기 인재육

성사업구상내용을 검토하였다. 

검토회의에서 패션산업분야에서는 IFI, 국제패션센터, 하마마쓰패션 커뮤니

티(community)센터, 구라시키패션센터들이 교육프로그램안(案)을 설명하였고, 

여러 리소스센터로서는 오사카 섬유리소스센터, 섬유리소스 이시카와(石川), 

이마바리(今治) 섬유리소스센터 등이 참석하여 각 단체기관들의 2004년 이후

로 필요한 섬유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프로그

램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계획, 기대되는 성과 등에 대한 설

명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각기 추진코자 하는 사업중 각종 세미나(seminar)사업이 많은

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인재육성과 세미나사업은 별도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두 일률적으로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에 

초점을 맞춘, 특성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재육성에 비

전(vision)을 갖고, 차분히 참신하고 효율적인 인재육성계획을 수립함이 좋겠



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강사에게 강의내용을 일임하는 것은, 강사를 주선하여 

강의의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에 불과하다”,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섬유인

재에 따라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명한 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함이 중

요하다”, “IFI와 각 리소스센터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개진이 있

었고 다음 회의에서 각 교육프로그램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 ♣ 

 


